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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은이 

박찬욱 

박찬욱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

학원에서 정치학과 석사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유권자의 선택1: 2012 총선』 (아산정책연구원, 2012),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나남, 2012),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생각의 나무, 2008), 『민주정치와 균형외교』 

(나남, 2006), 『Effects of a Two-Vot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on Citizens’ Voting Behavior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9) 등이 있다.  

 

김지윤 

김지윤 박사는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논저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

(Random Digit Dialing)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 (조사연구, 2011),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

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및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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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엽 

우정엽 박사는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연구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

업하고, 조지타운 대학(Georgetown University)에서 정책학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논저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

(Random Digit Dialing)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 (조사연구, 2011), 『Corrup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veness in Asian Countries』 (Asian Politics and Policy, 2009) 등이 있다. 

 

책 소개 
2012년 12월 19일 한국은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5년마다, 여

섯 번째로 실시된 대선이었다.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서 지구촌의 여러 국가에서 국정리더십 창출

을 위한 선거가 줄지어 있던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  

 

선거일 직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박빙이었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팽배했다 

 

2012년의 대선과정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정치적 역동성을 더해갔다. 4월 전초전 성격의 

총선 전후로 대선주자 간의 경쟁은 1강(박근혜) 2중(문재인, 안철수) 다약(그 외 인물들)의 구도를 

형성하면서 펼쳐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고 안철수 교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9월 하순경, 경쟁구도는 군소주자들의 존재가 약화된 1강 2중 양상이 되었다. 11월 

하순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안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 성명을 내면서 대선국면

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점점 양강구도로 변해갔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대결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투표용지에 의한 권력경쟁에 각자

의 역량을 집결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선거일 직전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박빙이었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팽배했다. 선거결과, 박근혜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의 51.6%를 득표

하여 48.0%를 얻은 문재인 후보에 승리했다. 나머지 군소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0.4%에 지나지 않

을 정도로 극명한 양자대결이었다. 한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

딸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신장됐지만 나이 든 세대의 투표율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박 후보는 과반수를 득표했지만 압승은 아니었다. 권력교체의 꿈을 이루고자 문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상실감이 자못 컸다. 선거경쟁의 주체인 정당이나 정치인, 또한 선거분석가들 상당

수는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70%를 상회하고 2030세대의 투표율이 55% 이상 된다면 야권이 승리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걷잡을 수 없이 빗나갔다. 실제로 투표율은 

놀랍게도 75.8%에 달하고 2030세대의 투표율이 70% 내외였지만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선거인수 비율에서 5060세대가 2030세대보다 높게 됐다. 젊

은 세대의 투표율이 신장됐지만 나이 든 세대의 투표율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특히 50대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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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쌀쌀한 날씨를 무릅쓰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왔다. 결국, 보

수성향이 강하고 문 후보의 국정운영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컸던 5060세대의 표심

은 박 후보에게로 기울어졌다. 5060세대가 문후보 쪽에 지지가 쏠렸던 2030세대를 제압한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 수준의 이념대결은 진보-보수 성향 유권자들 간의 뚜렷한 이념균열로 연결되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세대균열의 존재만 현저한 것이 아니었다. 정당과 정치인 수준의 이념대결은 

진보-보수 성향 유권자들 간의 뚜렷한 이념균열로 연결되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

가 얻은 매우 높은 득표율과 문재인 후보가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획득한 압도적인 득표율의 선

명한 대조는 영·호남 지역균열이 온존함을 말해주었다.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을 망라하여 기성 정당들은 일반시민들로부터 가장 저조한 수준의 신뢰를 받

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제치고 조직과 홍보역량을 발휘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다 더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기구는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적어도 70% 가량의 유권자들은 새누

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했다. 나머지 무

당파들도 종국에는 두 후보로 지지가 갈렸다. 새정치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기대를 안고 탈정당

정치를 선보이려고 했던 안철수 후보는 불신의 대상이지만 선거에는 강한 정당이라는 엄연한 역

설에 부딪혀 대선경쟁을 중도에서 포기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노력은 선거연합 전략으로서 그 자체가 비난 받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막연

한 가치와 철학의 연대라는 추상적 담론을 넘어 차기 행정부의 국정운영과 중요정책의 기조에 대

한 합의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졸속한 선거공학 측면만 부각시키고 야권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사회통합 등의 정치구호가 난무했지만 본격적인 정책토

론과 경쟁이 실종된 선거였다. 선거이슈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과거 회귀적 논란과 

이따금 불거진 네거티브 공방으로 말미암아 국가 비전의 공론화와 그것에 힘입은 지지호소는 뒷

전에 밀렸다. 특히 야권의 패인으로서 이 점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추진한 총선과 대선에 대한 조사연구도 이제 종료되었다. 연구팀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총선 전부터 대선 직후까지 동일한 유권

자를 대상으로 정치의식과 투표 의사결정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7차에 걸친 패널조사를 실행했

다. 연구팀은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된 구수응의(鳩首凝議)만도 13차례 가졌

다. 전화와 이메일에 의한 팀원 간의 의사소통까지 생각하면 공동연구로서 손색이 없었다. 1차와 

2차 조사의 결과는 『한국유권자의 선택1: 2012 총선』 제하의 단행본에 수록되어 발표되었다. 이제 

1차부터 7차까지의 패널조사 연구를 결산하는 후속 성과물을 또다시 단행본의 형태로 발간한다. 

이 책에는 10개의 장이 수록되는데, 그 주제는 패널조사 방법론, 총론, 이념성향, 대선후보 지지결

정 시기, 무당파층, 세대요인, 안철수 현상, 선거이슈, 정치적 태도의 극화, 성별요인과 후보선택이

다. 

-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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